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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대설 재난, 민·관·학이 함께 대비한다.
- 대전지방기상청, 충남 대설피해 저감을 위한 포럼 개최 - 

□ 대전지방기상청(청장 손승희)은 보다 나은 정부혁신 구현을 위해 

충청남도청과 공동 주최, 충남연구원 주관으로 『충남 대설 피해 

저감을 위한 포럼』을 11월 12일(화), 호텔머드린(충남 보령)에서 

개최하였다.

□ 충남 대설 피해 저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전지방기상청, 충청남도청, 

국립기상과학원,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강원도 농업기술원, 충남연구원, 

공주대학교, 충남 자율방재단 등 민·관·학의 9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 대전지방기상청의 김달순 예보관의‘충남지역 대설 발생 특성 및 

원인분석’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충남지역 대설에 의한 재해 

특성 연구(김백조 국립기상과학원 재해기상연구센터장) ▲농업에 

미치는 대설피해 현황 대책(김양섭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재해대응팀장) 

▲대설 피해 저감을 위한 지자체 정책지원 방향(조성 충남연구원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장) 등 주제발표를 하였다.

□ 발제자로 나선 김달순 예보관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산악지형과 해안

선에 따라 지역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충남의 대설 특성을 언급하며, 

구름대의 높이가 낮은 경우 관측이 약하게 되는 경우 등을 들어 방재

기상밴드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 기상정보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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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김백조 센터장은 대설 발생빈도는 강원지역이 많으나, 피해액

은 충청지역이 크고, 또한 최근 대설 피해지역은 기존 피해가 많지 

않았던 지역에서 발생한다며, 지자체의 효과적인 정책 대응 필요성

을 강조하였다.

□ 또한 김양섭 팀장은 대설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 현황을 지적하

며,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과 농업인의 재해예방 기술에 대한 의무

화를 제시했다. 

□ 조성 센터장은 대설특보와 신적설이 특정시기에 집중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주요 도로 및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피해대비 및 

제설작업을 위한 예산과 물적, 인적 자원에 대한 사전 충원을 강조

했다. 또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에 대한 보험 가입과 폭설 

취약지도 및 폭설 대응 매뉴얼 구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송두범 충남연구원 정책사업지원단장의 좌

장으로 허복행 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장, 장은철 공주대학교 교수, 

김종기 충청남도 안전정책과장, 김성수 강원도 농업기술원 팀장 등

이 참석해 충남지역 대설피해 저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이번 포럼을 계기로 충청도 지역의 대설피해 최소화를 위한 학계와 

기관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대설피해 저감 대책을 마련하여 국

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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